
 

사랑안고 찾으신 건설현장 

 

주체 109(2020)년 10 월 어느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김화군 

피해복구현장을 몸소 찾아주시였다. 

머나먼 길을 달리시여 이른아침 김화군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그이를 

뵈오며 일군들은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하지만 쌓이신 피로를 다 잊으신듯 새로 건설된 살림집들의 전경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군의 책임일군에게 인민들이 살림집을 좋아하는가부터 물으시였다. 

군내인민들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으로 건설되는 살림집은 

하늘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을 집이라고 하면서 정말 좋아한다는 일군의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못내 기뻐하시며 언제부터 김화에 한번 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허락치 않아 오늘에야 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 일군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이렇게 험한 곳에 모신 죄스러운 

심정을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일없다고, 우리 인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이라면 이 세상 그 어디에라도 다 찾아가고싶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당창건 75 돐을 앞두고 여느때없이 분망하시고 가보셔야 할 대상도 

많으시건만 길이 멀고 험해 찾아오는 사람들도 적은 김화군을 몸소 

찾아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일군들은 가슴에 뜨겁게 새겨안았다. 

인민의 행복을 지키는것을 숭고한 사명감으로 새겨안으시고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위민헌신의 길에는 멀고 가까운 곳이 

따로 없음을. 

 


